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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꼭 알아야 할 ‘생리대, 탐폰, 생리컵’ 안전 사용법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면 눈물이 줄줄. 그 원인은?

▶이명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

코골이는 수면무호흡증의 증상

코골이는 수면 중에 상기도가 좁아져 발생하는 떨림소리를 뜻한다. 우리는 횡격막이 수축하면서 

폐가 풍선처럼 팽창하고 이로 인해 공기가 빨려 들어가며 숨을 쉬는데, 이때 코 입구부터 폐 

사이 기도에 좁은 부위가 있으면, 이 부위에서 빨라진 공기의 흐름 때문에 유동적인 부위가 

떨리면서 소리가 난다. 코골이는 하나의 증상이며, 기도 중 좁은 부위가 있다는 의미다. 

코골이는 넓은 의미에서 수면무호흡증의 한 증상이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기도가 막히는 

정도 차이에 따라 구별한다. 수면무호흡증은 좁아진 정도가 심해 기도가 막혀 10초 이상 숨이 

끊어진다. 단순한 코골이 환자는 코를 고는 동안 호흡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코골이는 크게 구조적 문제와 기능적 문제가 서로 영향을 미쳐 일어난다. 소아는 주로 

구조적(해부학적)으로 기도가 좁아져 코골이가 나타나며, 고령자는 기능적으로 기도가 좁아진 

것이 문제일 수 있다. 대부분 일차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차적으로 기능적 문제가 

생기면서 코골이 증상이 나타난다. 

구조적 문제는 코막힘, 목젖 주위(연구개) 막힘, 편도ㆍ아데노이드 비대, 얼굴 골격, 비만 등이다. 

기능적 문제는 나이 들면서 근육 탄력성이 저하되고, 뇌 호흡조절 능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다. 

결국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기도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부위의 복합적인 문제가 

원인이 돼 나타나는 전신 질환인 셈이다. 남성과 고령일수록 많이 나타나고, 40세 이상 남성의 

40%가 코를 곤다는 통계가 있다. 

호흡이 정지되는 수면무호흡증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반듯이 누워 잔다. 자는 도중 입안의 혀, 입천장, 목젖 등이 뒤로 처져 

기도를 통해 들락날락하는 공기와 마찰을 일으킨다. 빨대로 주스를 빨아들일 때 소리가 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건강한 성인 25~45%는 코를 곤다.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성의 약 

4~5%, 여성의 약 2~3%에서 수면무호흡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면무호흡증은 기도가 완전 폐쇄될 때 호흡이 정지되는 질환이다. 기도를 상기도와 하기도로 

구분하면 수면무호흡증은 상기도 폐쇄 현상으로 생긴다. 상기도는 콧구멍에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코의 가장 뒤쪽 비인두를 거쳐 혀 뿌리가 있는 구강 인두와 하인두를 거쳐 하기로도 

연결된다. 이러한 상기도 연결부위 중 어느 곳이 막히면 수면장애가 발생한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무호흡이 한 시간에 5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로 분류하기도 한다. 호흡이 멎는 시간이 이보다 짧더라도 한 번 취침할 때 6번 이상 숨이 

그칠 때도 수면무호흡증으로 정의한다. 심한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무려 1분 가량 숨을 쉬지 

않기도 한다. 

수면다원검사

단순한 코골이인지 아니면 심각한 수면무호흡증인지 알아보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그에 따른 치료가 가능하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는 대표적인 검사는 수면 중 

생리지표를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수면다원검사다. 코골이와 

동반하는 수면무호흡증의 정도, 뇌파, 안구운동, 혈압, 수면 

자세, 혈액 내 산소포화도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 외 기면증, 불면증 등 수면 관련 모든 질환의 

진단에도 기본이 되는 검사다.


